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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김 민 선†                  서 영 석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로지속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

하고, 이를 타당화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설문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경력중단 경험이 없는 고

학력 기혼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도출된 진술문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 예비문항들을 제작하였다. 또한 척도의 하위요인

을 탐색하기 위하여 고학력 기혼 여성 208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

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10문항), 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6문

항), 가족 및 주변의 기대(5문항),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5문항), 경력단절의 두려움(4

문항) 총 5요인 30문항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 문항들이 다른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자료를 적절히 설명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학력 기혼 여성 48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2에서 도출된 하위요인과 문항들이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자료를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에서의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의

이해와 활용에의 시사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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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의 4년제 대학 입학률은

47.7%로 44.9%인 남성들보다 높은 반면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율은 64.0%로 88.4%인 남성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특히 고

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평균

인 78.4%에도 미치지 못하는 60.5%로 최하위

수준이었으며(OECD, 2011), 35-39세 대졸 이상

여성들 중 육아나 가사 부담으로 인해 경력을

중단하는 여성들은 2008년 21.8%에서 2013년

39.9%로 오히려 증가하였다(통계청, 2013). 또

한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재취업 시 이전과

같은 직군이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해 경제활

동을 아예 그만두는 비율도 높았다(조호정, 

2012). 구체적으로, 전문대졸 이하의 여성들의

경우 30대 때 50% 이하의 취업률을 유지하다

35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50대부

터 감소하는 ‘M자형’ 분포를 보였다. 반면, 대

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30대 때

60%에 가까운 취업률을 유지하다 40대 이후

부터는 불안정하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50% 이하의 취업률로 하강하는 ‘L자형’ 분포

를 보였다(통계청, 2013). 이는 35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문대졸 이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경력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3조원을 넘으며(박수범, 

김난주, 권희정, 2014) 여성들의 경력중단은

임금, 지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김복순(2014)의 연구에서는 경

력중단 경험이 있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과 경

력을 지속한 여성들을 비교 했는데 직장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임금이 높은 상위권 일

자리로 나타난 반면 경력중단 경험이 있는 여

성들은 임금과 직장에서의 지위는 확연히 낮

았다. 또한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취업에 대

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일을 지속하지 못할

때 정체성 갈등과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어

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

들이 보고되었다(민현주, 2012; 박수미, 2003; 

윤혜경, 2007; 장서영, 2008; 장서영, 오민홍, 

은혜경, 최미정, 2007; 조순일, 2009).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중단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

면서 현재는 여성들의 경력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보육시설 확충 등

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김강호, 임현선, 

강옥희, 2013; 김영옥, 최숙희, 전기택, 이선행, 

2007). 이처럼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지속을 돕

기 위한 여러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변인이나 개입전략을

탐색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민선, 2014b).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여성들이 일을 지속해야 하는 이

유를 갈등하게 만들고 동기를 낮출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에서 고학력 기혼 여성들

이 직장, 육아, 가사 등 다중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직면하며, 과도

한 노동, 시간적 제약, 경제적 비용 등의 물리

적 어려움을 직면할 때 일에 대한 불만족감과

회의, 진로지속에 대한 갈등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분, 이정희, 2010; 이희정, 

김금미, 2010; 최영숙, 2004; 최윤정, 김계현, 

2007). 한편, 사회적 지원 및 정책만으로 여성

들의 경력지속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여

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같은 심리적인

특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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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고 있다. 고학력 기혼 여성들은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나 직업선택의 동기가 낮을 경

우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이 있더라도 가정에

서 요구되는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직면하거

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경력중단을

고민하였다(장서영, 2006). 또한 일부 선행연구

들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자기개발, 일

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 등 일에 대한 동기가

높은 여성들은 일을 지속하거나 경력 중단 후

에도 재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엄경

애, 2010; 이현숙, 2004; 전예니, 2011; 조순일, 

2009).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진로지속

동기를 여성들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주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에 초점

을 둔 다양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

요할 것이다. 또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처

한 상황적 맥락이 여성들의 일에 대한 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동기가 다시 일에 대한 만족, 

진로지속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김민선, 2014a; 이수분, 이정희, 

2014; 최윤정, 김계현, 2007). 그러나 아직까지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의 구성

개념을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

는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양적인 연구를 통

해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와 관련 변인들의

연관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수준 및

개념을 타당하게 평가하고, 여성들이 진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학력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학력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와 동기

에 초점을 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동

기 수준의 평가 및 성과측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진로를 지속하

고자 하는 동기가 다를 수 있다고 가정을 하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구대상을 고학력 기

혼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첫째, 고학력 여성일

수록 일을 지속하거나 재취업을 고려할 때 자

신의 전공 및 적성과의 일치성, 하는 일의 종

류, 안정성, 근로조건 등 일의 질적인 측면들

을 더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일을 지속하는

이유나 기준이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수분, 이정희, 2010; 조호정, 2012; 최효

미, 2014). 둘째, 고학력 기혼 여성들일수록 배

우자 역시 학력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을 지속함

으로써 얻는 보상이 보육을 위한 기회비용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경력중단을 고려할 가능

성이 높다(최효미, 2014). 이처럼 기혼 여성들

의 학력에 따라 직업선택의 기준, 일의 여건, 

처한 환경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여성을 함께 참여시켜 진로지

속 동기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

을 표적집단으로 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란 여성들이

사회적인 제약과 다중역할의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Blau, 1993; Miceli & Castelfranchi, 2000).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경험을 탐색한 일부 연구

들에서는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인 필요 및 독

립,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 일을 통한 즐거움, 

사회에의 공헌, 자존감, 가치관 확인, 일을 통

한 성취, 성공을 위한 목표, 일에 대한 애착, 

육아에 대한 회피 등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경애, 

2010; 윤혜경, 2007; 장서영, 2008; 조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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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Jang & Merriam, 2004). 그러나 대부분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기혼 여성들의 경험을 살

펴본 연구들이며, 특수 직군이나 중고령 여성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경험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진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중요

한 심리적 변인인 진로지속 동기를 정확히 개

념화 하고, 보다 많은 고학력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동기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를 개념화하

고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연구(Bezzina, 

Azzopardi, & Vella, 2013)를 보면, 몰타에 사는

기혼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술/능력 활용, 성공/성취감, 직업발달, 

창의성, 인식, 자아존중감의 증진, 책임감, 사

회계층 향상, 경제적 독립,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일을 계속하기 위해, 

회피(보호),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비, 안

정적인 삶의 방식을 즐기기 위한 돈, 가사로

부터 변화가 많은 생활과 같이 16가지 주요한

동기, 두 개 상위 차원(자기개발과 전문성 향

상, 경제․사회적 안녕감)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혼 여성의 경우 다양한 생애 발

달적 특성을 반영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동기 이론에서 언급하는 내재적/외재

적 동기(Kasser & Ryan, 1996)의 차원에서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한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Bezzina 등(2013)

의 연구는 몰타 지역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학력 기혼 여성

들의 생애단계와 삶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Marsh와 Yeung(1998)은 동기가 사회문

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

데,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 국가이며,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관

계적인 측면(예, 가정경제, 자녀교육, 전업주부

역할에 대한 부담감, 시댁과의 관계 등)이 여

성들이 일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Jang & Merriam, 2004). 따라서 본 연

구는 우리나라 고학력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

로 진로지속 동기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개별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 및 타당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

구 1에서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를 측정하는 예비 문항들을 제작하고, 하

위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학력 기혼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예비 문항들을 도출하였으며, 고

학력 기혼 여성 208명을 새로 모집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한 요인구조가 다른 고학력 기혼 여성들

의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

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의 수

렴 및 변별,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

해 내재적 일 동기, 직무소진, 삶의 만족도와

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고학력 기혼 여성 30명을 대

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진술문과 선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76개의 예비문항들을 만

들었다. 이후, 고학력 기혼 여성 208명을 대상

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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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방 법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 문

항 개발

연구 대상

연구 1에서 문항개발을 위해 서울, 경기, 거

제도,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고학력 기혼 직

장여성 30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여성들

의 평균 연령은 35.03세(SD = 5.14)였으며, 학

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25명(80.0%), 

석사 5명(20.0%)이었다. 인터뷰를 실시할 당시

2년에서 2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연수는 11.25년(SD = 5.29)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직업이나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 경

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가능한 다양한 직군의 참여자들을 모집

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의 직업을 보면 공무

원 3명(10.0%), 디자인, 공학, 사무직 등의 직

군에 있는 일반 회사원 11명(36.7%), 연구원 7

명(23.3%), 사회복지사 2명(6.7%), 간호사 2명

(6.7%)이었다. 문항개발은 1단계 초점질문의

개발, 2단계 고학력 기혼여성 인터뷰, 3단계

예비문항 도출 및 수정, 4단계 최종 문항 선

정, 5단계 탐색적 요인분석 총 5단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문항개발 절차 및 결과

문항개발 1단계에서는 제1저자가 선행연구

들을 통해 진로지속 동기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 개의 대안적인 초점질문을

(focus question) 작성하였으며 각 질문을 기혼

여성과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

에게 보내어 질문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세

명 모두 40대 이상의 기혼 여성이었으며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연구 및 개념도 방

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 전문가들로 선정하였

다. 질문의 적절성은 세 영역(예, 기혼 여성들

이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

를 끌어낼 수 있는 정도,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는 정도, 학력이나 직업에 상관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으로 나누어

평정(1점 = 매우 적합하지 않음, 5 = 매우 적

합함)하였다. 또한 평정자들에게 초점질문으로

적절한 다른 질문들이 있을 경우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평정결과 첫 번째 초점질문

이 평점 4.7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평정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적으로 다음과 같이 초점질문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 기혼 여성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직장에서 승

진제약, 여성의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주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요구 등)을 경험할 수 있

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과 가정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거나 혹은 겪었던 적이 있다면 그

러한 경험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일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이유

를 말씀해 주십시오.”

2단계에서는 문항개발을 위해 30명의 고학

력 기혼 여성들을 인터뷰하였다. 다양한 참여

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일반 회사, 교사, 간

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직군에 종사 중인

제1저자의 지인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들을 소개받은 후 참

여자들을 통해 다른 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

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사용해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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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였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

는 25명의 경우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제1저자가 면대면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는 50-60분 동안 실시되었으며, 초점질

문을 주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

을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인터

뷰가 끝나기 전 연구자가 인터뷰 내용을 요약

해 주고 길잡이 질문(leading question)(예, 나

는 일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일과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유 때문에 일을 지속하고자

했다 혹은 지속하고 있다)을 제시한 후 질문

의 양식에 맞게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거제도, 부산 등 지방에 거주

하는 5명의 참여자들의 경우 전화로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서 30분 정도 설명한 후 이메

일로 초점질문과 길잡이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지를 보내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참여자들의 설문지를 받은 후 이메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30분 정

도 전화로 2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차 인

터뷰 시간은 참여자들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심시간에 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5-20

개의 진로지속 동기로 볼 수 있는 진술문

(statements)들을 완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0

명의 참여자들에게서 308개의 진술문이 도출

되었다.

3단계에서는 의미가 유사한 진술문들을 추

려내기 위하여 308개의 진술문 리스트를 만들

어 연구에 참가한 참여자 10명에게 의미가 유

사한 진술문을 추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Kane

와 Trochim(2007)은 최종 진술문을 100개 혹은

그 이하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연구에 참여

한 모든 사람들이 각 단계에 모두 참여할 필

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여러 사

람들이 진술문을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면 그 중 소수의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 진

술문을 분류하거나 최종 진술문 내용을 결정

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0명의 참여자

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도출된 진술문을 추려

주겠다고 승낙한 참여자들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회사에 다니는 4명의 참여자들은 점심시간

을 이용해 60분 정도 진술문 리스트를 보고

의미가 유사한 문항들을 뽑아냈으며 나머지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고

일대일로 만나 진술문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67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진술문들을 설

문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였으며, 적절하지

못한 문항들이 있거나 문장들이 있을 경우 가

능한 원 진술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

였다. 또한 수정된 문항들의 경우 참여자들에

게 따로 보내 인터뷰 과정에서 도출된 진술문

과 수정된 문항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평가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두 개의 문장을 포함

한 진술문의 경우 각기 다른 문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참여자들에게 검토를 받았다. 

4단계에서는 최종 67개의 진술문과 더불어

제1저자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기혼 여성

들의 진로지속 동기로 볼 수 있는 추가 문항

들(예, “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때문이다”, 

“일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고 확신이 있기 때

문이다”)을 만들어 설문 문항에 포함시켰으며

76개의 예비문항이 도출되었다. 각 문항의 평

정을 위해 기존의 일 동기 척도(Fernet, 2011; 

Gagné, Chemolli, Forest, & Koestner, 2008)을 참

고하여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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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76개의 예비문

항들의 신뢰도 및 하위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를 위해 고학력 기혼 여성 20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36.49세(SD = 8.11)였으며, 임금을 받고 일한

기간은 평균 8.17년(SD = 3.26)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157명

(75.5%), 석사 51명(24.5%)이었으며, 자녀가 1명

인 참여자는 130명(62.5%), 2명인 참여자는 71

명(34.1%), 3명인 참여자는 6명(2.9%), 기타로

응답한 참여자는 4명(0.5%)이었다. 참여자들의

직업을 보면 경영분야 33명(15.9%), 교육, 연

구, 법 141명(67.8%), 의료, 건강, 사회복지 11

명(5.3%), 문화, 예술 2명(1.0%), 판매 3명

(1.4%), 건설, 기계 7명(3.4%), 전자 1명(0.5%), 

화학 5명(2.4%), IT 5명(2.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

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기혼 여성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에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참

여하길 원할 경우 주소를 링크해 설문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서울 및 경기 소재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들에

게 연구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설문지를 우편

으로 전달하고 2주일 이내 되돌려 받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 참여자는 108

명(51.9%), 오프라인 설문 참여자는 100명

(48.1%)이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참여

집단이 학력, 직업, 자녀수, 소득 등에서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

을 실시한 결과,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총 20분 정도 소요

되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3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였다.

자료분석

76문항으로 구성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예비척도의 하위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Yong과 Pearce(2013)의 제언에 따라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 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

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이 없어도 되는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간의 상관

이 .32 이상이었기 때문에 Tabachnick과 Fiddell 

(2007)의 제언에 따라 사각회전방식(oblique 

rotation) 중 하나인 프로맥스(Promax) 방법을

통해 요인 회전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Nunnally와 Berstein(1994)의 제언에 따라 개별

문항과 문항 전체의 합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상관이 Nunnally와 Berstein(1994)가 제시한

기준인 .30이하인 문항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전체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문

항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문항 제거 시

전체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신뢰도를 낮

추는 문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76개의 문항을 모두 탐색

적 요인분석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aiser 기준

(Eigenvalue > 1)을 충족시키는 요인이 총 5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5요인으로

결정하였다. 5요인은 전체 변량의 54.9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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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부하량

1 2 3 4 5 M SD

요인 1(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 10문항)

51. 능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0.85 5.00 1.38 

15. 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때문이다. 0.85 5.02 1.30 

10. 일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며 성취 할 수 있다는 확

신이 있기 때문이다.
0.82 4.88 1.37 

31.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0.81 5.11 1.30 

24. 내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0.80 5.24 1.34 

45. 원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자아를 실현

하기 위해서이다.
0.79 5.20 1.27 

16. 일을 통해 나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느낄 수 있

기 때문이다.
0.79 5.28 1.33 

50.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다. 0.78 4.81 1.39 

14. 일을 할 때 살아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0.78 4.99 1.41 

8. 일을 통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0.77 5.36 1.31 

요인 2(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 6문항)

29. 가정의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이다. 0.90 5.66 1.43 

19. 교육비, 집장만, 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다.
0.81 5.48 1.45 

75. 아이들이 어릴 때 돈을 빨리 모아서 더 좋은 환경

과 여건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다. 

0.80 5.63 1.36 

41. 스스로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0.79 5.75 1.27 

57. 가정 경제에 동등하게 보탬이 되어 남편과 시댁에

더 당당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0.71 5.30 1.50 

76.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0.65 4.68 1.68 

요인 3(가족 및 주변의 기대, 5문항)

64. 일을 그만 두었을 때 살림에 대한 시부모님의 기

대가 커질 것 같기 때문이다.
0.73 4.69 1.51 

59. 일을 그만두었을 때 시댁 일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0.73 3.81 1.75 

표 1.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최종문항 (N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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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수를 결정

할 때 최종 선택된 요인들이 전체 변량의

70-90% 정도를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

세하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전체 변량의

50-60% 정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eavers et al., 2013; Hair, Anderson, 

Tatham, & Balck, 1995; Pett, Lackey, & Sullivan,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요인을 선택했

을 때 전체 설명 변량이 다소 낮았지만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

해 통계적 방법과 개념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

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는 한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32 이하일 경우(Tabachnick &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4 5 M SD

58. 육아 등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다.
0.66 3.45 1.65 

61. 시어머니가 일하는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하시기 때

문이다.
0.59 3.90 1.79 

20. 남편이 일하는 아내를 원하기 때문이다. 0.48 3.99 1.76 

요인 4(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 5문항)

43. 육아와 가사 일이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0.76 3.72 1.66 

72. 일을 할 때 보다 육아에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

기 때문이다.
0.75 3.95 1.64 

9. 일을 할 때 보다 가사와 육아 때문에 집에만 있을

때 더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이다.
0.69 4.62 1.63 

3. 직장이 가사와 육아로부터의 도피처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0.66 3.90 1.52 

17. 아이를 돌볼 때보다 내 시간이 많아져 오히려 휴

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0.63 4.17 1.57 

요인 5(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4문항)

73. 일을 중단했을 때 내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0.83 4.84 1.48 

68.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0.79 4.69 1.51 

22. 일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빠르게 변화한 환경

에 적응하기 어려 울 것 같기 때문이다.
0.60 4.67 1.62 

12.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쌓아 온 경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깝기 때문이다.
0.58 5.34 1.37 

표 1.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최종문항 (N = 20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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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l, 2001) 혹은 .30과 .40 사이의 경우(Floyd 

& Widaman, 1995) 문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

였으며, 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문

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요

인 이상에 대해서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0 

이하인 20문항을 삭제하였다(Tabachnick & 

Fidell, 2001). 각 요인들의 문항수를 비교한 결

과 요인 1의 문항의 수가 다른 요인의 문항들

보다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 사

용의 편의성과 요인별 문항 수 차이 등을 고

려하여 문항의 수를 조절한 기존 척도개발 선

행연구들(양난미, 2015; 이수연, 김인순, 김지

현, 김진아, 2012)을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요

인 1에서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10문항만을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섯 개의 하위요인

이 도출되었으며, 요인 1(자아실현과 일에 대

한 만족) 10문항, 요인 2(가족생활 지원 및 경

제적 독립) 6문항, 요인 3(가족 및 주변의 기

대) 5문항, 요인 4(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 5문항, 요인 5(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요인

1의 경우 일에 대한 즐거움, 성취에 대한 동

기를 반영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가정의 경제적 여유,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등 경제적인 이유들이 주요하게 나타나

‘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으로 명명하였

다. 요인 3은 시댁이나 남편의 기대, 회사에

대한 책임감, 일을 그만 둘 경우 시댁 일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 같은 부담감 등의 이유

로 일을 지속한다는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가

족 및 주변의 기대’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육아나 가정 일만 전념했을 때의 스트레스, 

육아나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를 나타내는 문

항들이 포함돼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

로 요인명을 정하였다. 마지막 요인의 경우 일

을 중단했을 때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경력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포

함되어 있어 요인명을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

움’으로 명명하였다. 최종 요인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

족의 경우 .95, 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

.87, 가족 및 주변의 기대 .79,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 .85,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76, 전체 30문항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척도의 요인구조가 다른 고학

력 기혼 여성 집단의 자료를 타당하게 설명하

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고학력 기

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와 관련 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수렴 및 변별타당도

를 확인하기 위해 내재적 일 동기와의 상관을

살펴봤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기혼 여성

들의 동기의 하위요인이 내재적 일 동기와 유

사할수록 상관이 높고 다른 특성을 측정할 경

우 상관이 낮거나 없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직무소진과 삶의 만족과의 상관을 살펴봤는데, 

선행연구에서 일이나 학업에서 동기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으로 쉽게 소진(이현아, 조한

익, 2013; 임수진, 김해숙, 2011; Ryan & Deci, 

2000)되는 반면 동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숙, 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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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asser & Ryan, 1996; Sheldon, Sheldon, & 

Osbaldiston,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학

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가 직무소진,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또는 정적 상관

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연구 2를 위해 고학력 기혼 직장여성 480명

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고학력 기혼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기혼 여성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참여하길 원할 경우 주소

를 링크해 온라인 설문을 바로 실시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연구 1과 동일한 참여자들이 설

문에 응답할 수 있어 기혼 여성들이 자주 가

는 커뮤니티가 아닌 서울 및 경기 지역 맞벌

이 여성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40.01세

(SD=19.58)였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

한 학사 399명(83.1%), 석사 78명(16.3%), 박사

3명(0.6%)으로 나타났다. 경력 지속기간을 보

면 평균 3.94년(SD = 4.42)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은 1.05년(SD = 1.46)이었다. 자녀가 1

명인 참여자는 402명(0.2%), 2명인 참여자는

71명(14.8%), 3명인 참여자는 6명(1.3%), 4명인

참여자는 1명(0.2%)이었다.

측정도구

내재적 일 동기

내재적 일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Ryan(1982)

이 개발하고 최진훈(2008)이 타당화한 한국판

내재적 동기 척도(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

은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1 = 전혀 그

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하위척도인 재

미와 즐거움은 “나의 일은 재미있다”, 유능감

“나는 나의 업무에 매우 능숙하다”, 자기선택

감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선

택에 의한 것이다”, 압박과 긴장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왠지 모르게 긴장한다” 등

의 문항으로 각각 측정한다. 내재적 일 동기

는 근로자들의 업무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훈, 2008). 최진훈

(2008)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3, 본 연구에서는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가

.86이었다.

직무소진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기혼여성들의 직무

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aufeli, Leiter, 

Maslach와 Jackson(1996)이 개발하고 신강현

(2003)이 타당화한 한국판 직무소진 척도

(Korean Vers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General Survey: MBI-G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3개 하위요인(정서적 소진, 냉소성, 전문적

자기효능감)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

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하위척도인

정서적 소진은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왠지 모르게 긴장된다”, 냉소성은 “나는 이 일

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할 뿐이다”, 전문적 자

기효능감은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내가 매우 유능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등의

문항으로 각각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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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자기효능감 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직무소진 세 하위요인들

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othmann, Steyn, & Mostert, 

2005). 신강현(2003)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정서적 소진 .90, 냉소성 .81, 전문적 자기효능

감 .86으로 각각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

체문항 .86, 정서적 소진 .89, 냉소성 .83, 전문

적 자기효능감 .89로 각각 나타났다.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no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한정

원(1997)이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대체로 내가 바라는 바와 비슷하게 살고 있

다”,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7점 리커

트 척도로 평정한다(1 = 매우 동의하지 않는

다, 7 =  매우 동의한다). 선행연구에서 삶의

만족은 불안(r = -.54), 우울(r = -.55), 일반적

인 심리적 스트레스(r = -.55)와 유의미한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rindell, Meeuwesen, 

& Huyse, 1991).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2

주간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82, 전체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의 내적일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 구조

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 18.0 프로

그램을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수추정방식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적

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CFI, RMSEA, SRMR 

지수를 확인하였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는 .90이상 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며, 절

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SRMR은 .05이하

일 때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록 판정한다(Hu &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척도의 타당도를 확

인하기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자료를 더 잘 설명하

는 모델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방법을 통해 5개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가

정한 모델 1과 5개의 하위요인이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하위에 있는 2차 요

인모형(second-order factor)을 모델 2로 비교하였

다. 먼저 5요인의 상관을 가정한 1수준 모델

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는 χ2(367)=1237.62, 

CFI=.89, RMSEA=.070(.066-.075), SRMR=.080로

나타났다.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로 가는 모

든 표준화 회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차 요인모형

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χ2(372)=1404.2, 

CFI=.87, RMSEA=.076(.072-.080), SRMR=.119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5요인의 상관

을 가정한 1수준 모델이 자료를 더 적절히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최종모형으로 선

택하였다. 비록 적합도가 좋은 수준은 아니었

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별 문항을 토대로 잠

재변인을 구인했고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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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종모형(N = 480). 문항 개발 및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 타당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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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증가할수록 적합도 지수가 작아진다는

선행연구(Nasser & Takahashi, 2003; Tanaka, 

1993)를 고려했을 때 다섯 가지 차원으로 자

료를 설명하는 것이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

다. 요인간 상관을 보면 자아실현과 일에 대

한 만족은 다른 요인들과 .23-.55, 가족생활 지

원 및 경제적 독립은 .22-.46, 가족 및 주변의

기대는 .22-.77,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

.22-.77, 경력단절의 두려움 .45-.58의 정적상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

타당도 분석 결과 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 

경력단절의 두려움은 내재적 일 동기와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 따라서 내재적 일 동기와의 상관

이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고학력 기혼 여성들

의 진로지속 동기 중 내재적 동기로 볼 수 있

는 두 하위요인과 내재적 일 동기의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검증되

었다. 다음으로 진로지속 동기와 직무소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진로지속 동기 하위요인

들과 직무소진의 하위요인들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을

제외한 모든 진로지속 동기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고학력 기혼 여

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하위요인과 직무소진, 

삶의 만족도 사이에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1 2 3 4 5 6 7 8 9 10

1 -

2 .37** -

3 .20** .25** -

4 .31** .23** .61** -

5 .53** .45** .47** .45** -

6 .66** .08 -.06 .05 .22** -

7 -.44** -.22** .03 .00 -.26** -.46** -

8 -.29** -.12* .44** .35** .05 -.51** .60** -

9 -.44** -.26** .03 -.01 -.28** -.48** .01 .32** -

10 .40** .00 .20** .17** .27** .51** -.05 -.09 -.33** -

M 5.14 5.44 4.07 4.28 4.89 4.52 16.44 13.46 10.74 4.62

SD 1.04 1.07 1.22 1.25 1.10 0.77 4.11 3.69 3.41 1.34

주. 1 = 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 2 = 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 3 = 가족 및 주변의 기대,

4 =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 5 = 경력단절의 두려움, 6 = 내재적 일 동기,

7 = 정서적 직무소진, 8 = 냉소 직무소진, 9 = 개인적 성취감 직무소진, 10 = 삶의 만족.

N = 480.
**p < .01.

표 2.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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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준거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

구 1에서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 문항들을 도출하기 위해 실제 고학

력 기혼 여성들이 진로지속 동기를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인터뷰 결과 도출

된 진술문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종문항들

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최종 도출된 76개

문항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 및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연

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해 선별된 30개 문항

을 가지고 다른 고학력 기혼 여성 표본을 대

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

의 적절성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내재적 일

동기 척도 및 직무소진, 삶의 만족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척도에 대한 시사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

는 ‘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 ‘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 ‘가족 및 주변의 기대’,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등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독립, 자아실현과 전문가로서의 성장, 

사회적 지위, 자아존중감 등의 진로지속 동기

가 나타난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분적

으로 일치하는 것이다(Bezzina et al., 2013; Borg 

& Vella, 2007).

한편, Bezzina 등(2013)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족 및 주변의 기대와 같은 관계

적 동기가 도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

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수

직적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가족관계 안에서

의 타인의 요구에 민감 할 수밖에 없고 상대

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인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Dubey와

Tiwari(2014)는 결혼 후 일을 지속하고 있는 인

도 기혼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진로

동기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40%에 가까운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응답했

으며, 지식의 확장과 사회적 성공, 남편이 일

을 지속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의 순으로 나타

났다. 특히 인도의 기혼 여성들은 일을 지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남편과 가족들의 지지와 인정을 언급하였다. 

즉,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기혼 여성들이 일을

지속하는 동기로 개인적인 독립과 성공도 중

요하지만 가족들의 요구와 같은 관계적 동기

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 시댁 일에 더 많이 참여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와 같은 문항들이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동기로 도출되었다. 우

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동아

시아 문화권에서는 가족 및 확대가족의 복지

와 보살핌을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로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원숙연, 2015) 직장을 그만 둘

경우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

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여성의 돌봄 노동을

당연한 의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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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은 시댁과의 관계

에서 역할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지속하는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가 진로지속 동기로 나타났는데 성

취지향적인 특성의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육

아 및 가사노동과 같은 돌봄 노동이 적성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돌봄 노동의 가

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일을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서영, 2008; Jang & Merriam, 2004). 가

족 및 주변의 기대,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가 고학력 기혼 여성의 진로지속 동기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

한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선행연

구들과 차별화 되는 것이다.

각 하위요인의 내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

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을 통

한 능력발휘, 자기개발, 일 자체에 대한 흥미

와 만족감, 일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문항

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동기는 기혼 여성 내

부에서 나오는 즐거움, 흥미, 성취욕구 등과

관련된 동기이며, 자기실현 욕구, 일에 대한

즐거움 등 내재적 동기가 기혼 여성들의 진로

지속 동기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부합되는 결

과이다(전예니, 2011; 정명혜, 2012; 조순일, 

2009; Bezzina et al., 2013). 이는 일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하는 경험과 일 자체에

대한 즐거움 및 흥미가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를 평가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의미한다.

요인 2(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학력 기혼 여

성들이 가족들을 위한 생활비,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등 다양

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교육, 경제적

여유, 노후 생활,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등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일을 지속하는 것으

로 나타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전

예니, 2011; Ismail, 2012; Kim & Siegfried, 2001). 

특히,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에

는 가족의 생활비나 자녀의 교육비, 남편으로

부터의 경제적인 독립 등 관계적인 이유가 함

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경제적 동기에

는 가족이나 자녀양육 등의 타인을 위한 동기

가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요인 3(가족 및 주변의 기대)은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학력 기혼 여성

들은 남편이나 시댁의 기대 등 가족 및 주변

의 기대 때문에 일을 지속함을 나타낸다. 비

록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일을 지속하는 동기

로 관계 안에서의 요구나 기대 등이 직접적으

로 언급된 연구는 없지만, 이수분과 이정희

(2014)의 연구에서 재취업을 원하는 기혼 여성

들을 대상으로 진로지속 동기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엄마가 되기 위

해 일을 지속한다’라는 관계적인 이유가 주요

하게 언급되었다. 인도의 고학력 기혼 여성들

을 대상으로 한 Dubey와 Tiwari(2014)의 연구에

서도 ‘남편이 일을 지속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을 한다’가 주요한 동기 중 하나로 도출되

었다. 즉,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일을 지속하는 동기에는 남편, 시댁, 

자녀 등의 기대가 주요하게 포함될 수 있다.

요인 4(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는 5

문항으로, 가사와 육아를 할 때 느끼는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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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나 가사와 육아에 대한 낮은 흥미로 인해

일을 지속한다는 문항들을 포함한다. 한편으

로,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보다는 자신의 일에서 느끼는 흥미, 만

족감이 높기 때문에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

(엄경애, 양성은, 2011)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로

도 설명할 수 있다. 고학력 기혼 여성들은 어

려서부터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정영숙, 2004), 일에서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돌봄에

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가사 노동이나 육아가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전

업주부에 대한 경시와 가사노동에 대한 폄하

가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전업주부로서의 역

할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회피적 동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Jang과 Marriam(2004)은 대학에 재입학 한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입학 동기를 살펴보았는

데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 주요한 동기 중 하나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가정주부로서의 여성들의 노

동을 인정해 주지 않는 문화와 가정주부로서

살 경우 여성 개인으로서의 시간, 자신만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거

의 없기 때문에 안정된 직업을 찾기 위해 공

부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즉, 고학

력 기혼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에 대한 흥미나

적성이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는 개인적

인 특성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돌

봄 노동에 대한 폄하와 여성이 일을 안 할 경

우 집안일과 육아 등이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

이라고 인식하는 문화적 상황 때문에 진로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 5(경력단절에 대한 두려

움)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을 중단

했을 경우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과 이전에 했던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경력단절

후 이전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전보다 낮은

임금 수준 및 직책의 직장을 가지는 것에 대

한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김지경, 2004). 

실제 연구에서도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상대

적으로 이전의 경력을 살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하향취업이나 실망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

유진, 김의준, 2014), 본 연구결과는 여성들이

지각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0문항으로 구성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5요인은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속 동기 5요인

간의 상관을 가정한 모형과 2차 요인모형을

비교한 결과 진로지속 동기 5요인의 상관만을

가정한 모형이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자료를

더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지속 동기에 속하는 각 하위요인의 특성

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Tremblay, Blanchard, Taylor, 

Pelletier와 Villeneuve(2009)가 개발한 일 동기 척

도의 5개의 하위요인들이 내재적 동기와 외재

적 동기로 구분되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

으며, 하위요인들이 직업몰입, 직무소진 등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도 타당도 분석에서 고학력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하위 5요인과 내재적 동기, 직

무소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하위요인의 특성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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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 때문에 2차 요인모형보다 5개의

하위요인 간 상관을 가정한 모형이 더 적합하

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 경제적 동기는

직무소진을 낮췄지만 가족 및 주변의 기대,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는 직무소진의

일부 하위요인들과는 관련이 없거나 냉소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하위요인

의 점수를 합산해서 사용할 경우 개별 동기의

특성과 영향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이후 척

도를 사용할 때 각 하위요인의 점수를 합산하

기 보다는 개별 하위요인의 점수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학력 기혼 여성들 진로지속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

인하기 위해, 내재적 일 동기, 직무소진, 삶의

만족과 고학력 기혼 여성들 진로지속 척도의

하위요인들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

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 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 경력단절의 두려움은 내재적 일

동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에 속하는 동기의 내용

을 보면, 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 요인은

행동의 동기가 일 자체에 대한 즐거움, 만족

등에 있는 내재적 동기(Tremblay et al., 2009)이

며, 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 경력단절

의 두려움 요인은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결과

를 가져오려는 접근적 동기(Elliot, 1999)와 유

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내재적 동기는 접근적 동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접근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선

행동기로 나타났기 때문에(Heyman & Dweck, 

1992), 내재적 일 동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

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 가족생활 지원 및 경

제적 독립, 경력단절의 두려움이 내재적 일

동기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 본 연구 결

과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한편, 가

족 및 주변의 기대와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

은 흥미는 내재적 일 동기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가족 및 주변의 기대, 육

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는 내재적 일 동

기가 측정하는 개념과 다른 특성의 동기를 측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 및 주변의 기

대,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는 일을 지

속하는 동기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한

회피적 동기로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거

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Elliot, 1999).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

속 동기를 측정하는 가족 및 주변의 기대, 육

아와 가사에 대한 낮은 흥미 요인의 변별타당

도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지속 동기와 직무소진의 상관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

족은 직무소진 하위요인 모두와 부적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직장

의 장래성, 일을 통한 성취감, 업무의 즐거움, 

직무에 대한 자긍심 등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

록 정서적 소진, 낮은 성취감, 비인간화 등 소

진의 하위요인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선행연

구와 일치하는 것이다(김정인, 2014; 이소연, 

박남숙, 2014). 반면, 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은 정서적 소진, 냉소, 낮은 성취감과는

부적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이 높을수록 정서적 소진, 

냉소, 낮은 성취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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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경제적인 동기가 이상적인 목표를 성취하

고자 하는 접근적 동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이 목표의 성취로 인식이

되어 일에 대한 회의감이나 성취에 대한 만족

감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반면, 가족 및 주변의 기대와 육아와 가사

에 대한 낮은 흥미는 냉소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족 및 주변의 기대는 일을 지속하는 이유가

타인에게 향해있는 관계적 동기, 육아와 가사

에 대한 낮은 흥미는 특정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회피적 동기의 특성과 유사하며, 관계나

회피적 동기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높게 나

타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Connell & Wellborn, 1991; Vallerand, 2007). 마

지막으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정서적

소진, 낮은 개인적 성취감과는 정적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에

대한 성취 목표가 높은 여성들일수록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

지만 일에서의 성취에 대한 만족감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정서

적 소진을 높이고, 성취감은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

을 제외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

기 모두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에 대한 내재적 동

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

행연구결과(Gagné et al., 2010)와 유사한 것이

다. 정명혜(2012)의 질적 연구에서 경력중단

경험이 없는 중년여성들은 사회 및 회사에 대

한 공헌, 동료들과의 관계형성, 자녀들에게 일

하는 엄마로서의 역할모델 등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 자체에서 느끼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

의 만족감이 높으면, 이러한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반면 가족생활

지원 및 경제적 독립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인 이

유로 일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외재적

동기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Gagné et al., 2010). 이는 가족생활 비

용, 자녀양육,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지속하는 것이 삶

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척도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문항을 개

발하기 위해 실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을 대상

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이 진로지속 동

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진로지속 동기 척도의 신뢰도와 관

련 변인들과의 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할 때 본 척도를

활용한다면 진로지속 동기를 보다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생애사건을 통해서 진

로지속 동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종

단 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변화

패턴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생애단계에서 높아지거나

중요하게 인식되는 동기를 강화시켜 줄 수 있

는 사회·환경적인 지원 및 정책과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직업과 직무, 경력,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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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어떠

한 동기가 중요하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여성들이 일을 통해서 충

족시키고자 하는 주요한 욕구 및 가치를 높이

기 위한 개입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를 높이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기의 변화를 평가할 때 본 척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민선(2014a)의

연구에서는 고학력 기혼 여성들에게 회사나

가정에서의 지지 등과 같은 환경적인 지지는

일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높여 경력지속 목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도 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과 같은

내재적 동기가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동기 중 하나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높일

수 있는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멘토링 안에서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나 사회

적 지지가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를 높이는

지 효과성을 평가할 때 본 척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 상담에서 진로를 지

속할지 고민하는 고학력 여성들이 찾아 왔을

때, 상담자가 여성들의 동기가 진로지속에 대

한 갈등 및 확신의 부족 등에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되면 본 척도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진

로지속 동기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불어, 상담자가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가 다

양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이해하

고, 내담자에게 각 동기가 진로지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 후 연구들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하위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자아실현과 일에 대한 만족, 

경력단절의 두려움과 같은 내재, 접근적 동기

가 낮을 경우 여성들이 일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현실적인 경력관리를 위해서

장단기적 경력목표를 세우도록 조력 할 필요

가 있다(Parker & Wall, 1998; Van Yperen & 

Hagedoorn, 2003). 또한 가족 등 관계적 동기, 

가사와 육아에 대한 낮은 흥미와 같은 외재, 

회피적 동기가 높은 내담자들의 경우 회피적

동기 기저에 있는 관계에서의 실패에 대한 두

려움(Elliot, 2005) 등과 같은 정서를 다룰 수

있다. 더불어, 회피적 동기가 정서적 긴장, 스

트레스, 일에서의 소진, 낮은 성과 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Ferris et al., 2013)을 이해하고

일을 지속하는데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재-접근적 동기(김민선, 서영석, 

2015)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

들의 평균 연령은 35세로 연령대가 낮았으며, 

자녀가 한 명인 여성이 과반수이상이었기 때

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가진 고학력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

로 척도의 추가 타당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척도 타당화 과정에서

문항내적 합치도를 중심으로 고학력 기혼 여

성들의 진로지속 동기의 신뢰도를 살펴보았으

나 후속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검

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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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Educated Married Korean Women’s Career

Persistence Motivat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Minsun Kim                    Young Seok Seo

               Semyung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Married Korean Women’s Career 

Persistence Motivation Scale (KWCPMS). Study 1 addressed procedures to identify items used to measure 

the motivational aspects of married women’s career persistence and explore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items vi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Study 2 tested the construct validity vi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showed the 5-factor solution identified via the EFA to be acceptable.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oncurrent validities were also examined via correlation studies with measures of intrinsic 

motivation, burnout and life satisfac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psychometric properties, including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KWCPMS are satisfactory.

Key words : career persistence motivat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highly educated married Korean women


